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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재외동포 친화도시 조성 잰걸음

- 지원 협력 제도 마련하고 한인단체와 접촉 늘려 네트워크 강화 -

- 재외동포 행사 유치 및 대규모 한상대회 참가하여 투자유치 박차 -

인천시가 지난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, 세계 한인들의 수도이자 

본국활동의 거점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

가하고 있다.

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

올해 국으로 확대(2024.1.8.,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)하는 한편, 「인천광역

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(2023.12.29.) 했다. 

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, 지자체 차원의 재외동포 지원 및 교

류・협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성과다.

이를 토대로 인천시는 그간 상대적으로 협력이 없었던 국내·외 한인

단체와 접촉을 늘리며 한인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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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, 미국 최대 한인상공인 단체인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와 경

제협력 등을 위한 MOU를 체결(2023.10.10.)했고, 재외동포 최대 경제인단

체(71개국, 150개 지회)인 세계한인무역협회와‘한인 비즈니스 허브 육성 및 

경제 교류 협력을 위한 MOU’(2024.5.14.)를 체결했다. 

또한, 재외동포들과의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, 인천시 관내 

기업의 해외수출 확대 등 경제교류 증진을 약속했다.

이와 더불어 인천시는 상대적으로 한국과 접점이 부족한 재외동포 차

세대(1.5 ~ 4세대)를 대상으로 인천을 알리는 한편, 재외동포 경제인 네

트워크 구축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에도 나선다.

먼저, 7월부터 8월까지 총 4차례로 나눠 진행되는 「2024 재외동포 

청소년 모국 연수」(재외동포청 주최)에서 차수별 일정 7일 중 3일간 인

천에서 열린다. 이번 연수는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국내

외 청소년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세계의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국

내로 초청하는 행사다.

시는 교육청과 함께 OT 및 개막식, 인천 관내 학교 방문 및 교류, 산업

시설 견학 및 개항장 투어 등을 지원해, 전세계의 재외동포 차세대 청

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천시의 역사・문화・첨단기술・산업 등을 알릴 

계획이다.

또한 「제22기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모국방문교육」(세계한인무

역협회 주최)이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진행된다.  

이 자리에서는 39세 미만의 국내·외 차세대 경제인 150여 명이 미래

산업 및 인공지능(AI) 교육, 관내 스타트업 기업과 네트워킹, 인천   

역사·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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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으로 시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투자 유치를 

위해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송도켄벤시아에서 열리는 ‘2024 세계한

인비즈니스포럼 및 수출상담회’를 재외동포청과 공동으로 주최한다. 

재외동포 기업인과 국내 기업인 등 약 150명이 참여하는 수출 상담회, 

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.

이어 10월 중에 열리는 재외동포청 주관“2024 세계한인비즈니스 대

회”와 세계한인무역협회 주관“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”에 참가해 

인천시 홍보관을 운영하고, 투자유치와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킹 등 

지역 내 수출기업 연계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.

윤현모 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은“시민들의 염원으로 재외동포청 

유치에 성공하고 그간 전담조직 신설, 관련 제도 마련 및 주요 한인

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등 숨 가쁘게 달려 왔다”며 “앞으로도 체계적이

고 세밀한 인천형 재외동포 정책을 실현하여 인천이 글로벌 톱텐 도

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※ 브리핑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

   ‘인천미디어’→ ‘포토인천’→‘포토시정’(https://tv.incheon.go.kr)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
